금전대차-1(일반형)
	금 전 대 차 계 약 서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차용인(빌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원(\              )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받은 사람의 확인:                   (서명 또는 인)] 
제2조(이자)
위 차용금(빌리는 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할    푼(    %)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년   월   일까지, 이자는 매월    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대여인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또는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지정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제4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차용인은 변제기일(갚기로 정한 날) 이전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대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이자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차용인이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5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차용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작성방법 및 해설 – 금전대차계약서


▶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금전대차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금전, 즉 돈을 빌려주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대차라고 합니다. 흔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나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방법 및 해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 당사자의 표시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여인이라고 하고, 빌리는 사람을 차용인이라고 합니다.
- 대여인과 차용인 등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대조하여 계약당사자가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당사자인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당사자 본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두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이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관행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이거나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신분관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금액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푼,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차용인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기일 전이라도 차용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여인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로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여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일 이후부터는 약정이자율이 아니라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컨대 약정이자율은 연 12%로 정하였으나 지연손해금율은 연 18%로 정한 경우 변제기일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는 연 1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대여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 기한의 이익상실
- 이 조항은 차용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기다려서는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대여인이 즉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대여인의 이행청구가 없는 한 기한도래의 효과가 없어 지연이 되지는 않게 됩니다. 
▪ 특별히 정하는 사항
-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합니다. 관할법원을 합의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 금전대차의 용도를 특정하는 경우 등 특약사항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이를 정형화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약정한 것이 있고 그 약정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 대신에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일 경우에는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 번호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문)금전대차계약서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홍길동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서울 중구 서소문동 000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51****-1******         
  전화번호:   (02) 210-4321         
차용인(빌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이태백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서울 강남구 도곡동 631-21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63****-3******           
  전화번호 :  (02) 530-1700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칠천만 원(\ 70,000,000)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받은 사람의 확인:      이태백       (서명 또는 인)]  
제2조(이자)
위 차용금(빌리는 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1 할  2 푼(  12%)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2007 년 12월 31일까지, 이자는 매월   말 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대여인의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또는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지정은행 :   신한은행                            
  계좌번호 :   321-01-123456                         예금주 :   홍길동                
제4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차용인은 변제기일(갚기로 정한 날) 이전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대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이자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2. 차용인이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제5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200 7년  1 월  1 일
                                             대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차용인    이태백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
